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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남 민주후보찍겠다 53.1%…한국당보다40%P높아
총선지역구정당후보지지도 민주당3040세대압도적우세

50대오차범위내한국당이우세

부울경민주 한국37.6%같아

총선지역구투표(단위%)

더불어
민주당

자유
한국당

정의당 새로운
보수당

바른미래 민주평화 대안신당 없음
/잘모름

<전국>

39.4

32.2

4.6 4.6 3.3
1.7 1.3

8.8

더불어
민주당

자유
한국당

정의당 민주평화 바른미래 새로운
보수당

대안신당 민중당 없음
/잘모름

<광주 전라>

53.1

13.2

6.3
3.9 3.8 3.7 3.6

8.0

1.8

지역구정당후보지지도에서는민주당

의우세가점쳐졌다.

차기국회의원선거에서지역구후보로

어느정당후보에게투표할예정인가이라

는질문에응답자의 39.4%가더불어민주

당을선택했다.자유한국당후보에게투표

하겠다는응답자는 32.2%에그쳤다.

정의당과바른미래당비당권파중심으로

최근창당을한새로운보수당은각각 4.6%

를기록하며뒤를이었다. 이어바른미래당

3.3%, 우리공화당 2.1%, 민주평화당

1.7%,대안신당1.3%,민중당1.1%순이었

다.지지정당이없다는답변은 5.5%였다.

연령대별로는 ▲19세 20대(민주당

39.3% vs 한국당 26.4%) ▲30대

(46.6% vs 26.1%) ▲40대(51.0% vs

25.9%)에서민주당이압도적인우세를보

인 반면 한국당은 60세 이상(29.4% vs

41.0%)에서앞섰다.다만, 50대에서는자

유한국당이36.1%로, 35.8%를기록한민

주당에오차범위내에서우위를보였다.

지역별로는민주당이대구경북과부산

울산경남을제외한전지역에서우세한것

으로나타났다.자유한국당은대구경북에

서 우세,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민주당

과경합을벌이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.

지역별 조사에서는 ▲서울(민주당

38.4% vs 한국당 33.6%) ▲경기인천

(40.5% vs 30.1%) ▲광주 전라

(53.1% vs 13.2%) ▲강원 제주

(38.2% vs 33.2%)에서는민주당이적게

는 5% 포인트에서많게는 40%포인트까

지앞서는등우위를보였다. 다만, 대전

세종충청(37.3% vs 34.9%)에서는민주

당이오차범위내에서근소한차이로자유

한국당을앞섰다.

반면, 자유한국당은 ▲대구 경북

(29.8% vs 42.9%)에서 우위를 나타냈

다.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과 자유

한국당이각각 37.6%로같은지지율을보

이면서 이 지역에서는 양 당이 선거 막바

지까지유권자를잡기위한치열한대결을

펼칠것으로전망된다.

호남에서는민주당의압도적인지지속

에 자유한국당에 이어 정의당이 6.3%로

뒤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호남에 기

반을 둔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각각

3.9%,3.6%지지율에그쳤다.바른미래당

도 3.8%에 머물렀다. 지지정당이 없다는

응답률은 4.2%였고, 기타 정당 지지는

1.3%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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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선비례대표정당지지도

비례 민주당 한국당접전…정의당두자릿수지지약진

한국 31.2% vs민주 30.6%

민주호남 경기 인천서우세

정의당호남서한국제치고2위

총선정당투표(비례대표) (단위%)

더불어
민주당

자유
한국당

정의당 새로운
보수당

바른미래 우리공화 민주평화 대안신당 없음
/잘모름

<전국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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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
민주당

정의당 자유
한국당

새로운
보수당

민주평화 바른미래 대안신당 우리공화 없음
/잘모름

<광주 전라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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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.3

12.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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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개정안에따라이번총선에

서첫시도되는비례대표선출을위한 정

당투표지지도에서는더불어민주당과자

유한국당이치열한경합을벌일것으로예

상됐다.특히비례대표정당지지도조사에

서정의당이두자릿수지지를얻으며이번

총선에서크게약진할것으로예측됐다.

비례대표투표에서는어느정당에투표

하시겠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31.5%

자유한국당은 30.7%를 기록하며 오차범

위내접전을보였다.

정의당은 12.7%의두자릿수지지율을

기록하며이번공직선거법개정에따른최

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 될

가능성이커보인다.

이어 최근 창당한 새로운보수당이

6.8%, 바른미래당 3.5%, 우리공화당

2.5%, 민주평화당 1.9%, 대안신당 1.5%

순이었다. 지지정당없다는 4.1%,잘모르

겠다는 2.9%였다.

지역별로는민주당이광주전라(민주당

43.5% vs자유한국당 12.4%)지역과 경

기인천(32.1% vs 28.5%)지역에서만우

세를 보인 반면, 자유한국당은 나머지 전

지역에서 박빙 우세 또는 우세한 것으로

나타났다.

자유한국당은 서울에서 31.2%의 지지

율을 기록, 30.6%를 얻은 민주당을 오차

범위내에서근소한차이로앞섰다. 대전

세종충청(민주당 30.9% vs 자유한국당

34.2%)과강원제주(29.0% vs 32.9%),

부산울산경남(29.5% vs 36.5%),대구

경북(24.2% vs 41.1%)에서는 3∼17%

포인트를앞서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.

호남에서는민주당 43.5%에이어정의

당이 18.3%로,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

(12.4%)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. 또한,

새로운보수당도 5.0%로, 호남에 기반을

둔 민주평화당(3.7%)과 대안신당

(3.2%)을오차범위내에서따돌리고우위

를보였고,바른미래당(3.5%)도앞섰다.

연령대별로는 ▲19세 20대(민주당

34.7% vs 한국당 26.2%) ▲30대

(37.9% vs 25.5%) ▲40대(37.9% vs

23.8%)에서 민주당이 우세를, 한국당은

50대(26.5% vs 33.2%), 60세 이상

(24.7% vs 39.8%)에서우세한것으로나

타났다.성별로는남성(28.1% vs 31.9%)

이자유한국당을,여성(34.8% vs 29.5%)

은민주당을선호한것으로조사됐다.

이번 조사결과를 봤을 때, 이번 총선에

서 처음으로 지역구 후보 투표와 정당 투

표등 2표를행사하는유권자들이정당간

교차 투표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조

심스럽게점쳐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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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보다인물 공약보고투표

투표기준

인물
자질

정책
공약

소속
정당

이념
성향

지역
출신

광주 전라투표기준 <단위:%>

38.0

24.8

8.7

3.1

16.9

유권자들은 오는 4월 총선에서 인물

자질과정책공약, 소속정당 등을기준

으로후보를선택하겠다고답변했다.

이번총선에서의투표기준을묻는질

문에인물자질을우선으로보겠다는응

답자가29.4%로가장많았다.이어후보

의정책공약을기준으로삼겠다는응답

자가25.3%였고,후보의소속정당을기

준으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24.0%

였다. 또한, 이념성향을 우선하겠다는

답변은11.5%,지역출신여부에따라투

표하겠다는 답변도 2.0% 있었다. 기타

와잘모르겠다는답변은 7.6%였다.

지역별로투표기준이다르게나타났다.

광주전라지역의경우최우선투표기

준으로인물자질(38.0%)을꼽았고,이

어 정책공약(24.8%), 소속 정당

(16.9%),이념성향(8.7%)순이었다.

대구와 경북지역도 인물 자질

(35.9%)을최우선으로꼽았고,정책공

약(24.7%), 소속정당(19.9%)순으로

나타났다.

반면 서울지역은 소속 정당

(28.4%)이 투표기준 1순위였고, 이어

정책공약(25.8%) , 인물 자질

(24.1%)순이었다.경기인천은정책공

약(27.4%), 인물 자질(27.0%), 소속

정당(24.4%)순으로나타났다.

부산울산경남과강원제주지역은각

각30.8%, 31.5%로후보의자질을투표

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고, 이어 소속

정당(24.1% 24.0%), 정책 공약

(23.1% 20.9%)순이었다.

연령별로는 19세 20대와 30대에서는

정책공약을최우선순위로삼은반면 40

대는소속정당을, 50대와60대이상에서

는후보자질을우선순위로꼽았다.

19세 20대는 정책 공약(32.4%), 인

물자질(23.5%),소속정당(20.8%)순

이었고, 30대는정책공약(32.2%), 인

물자질(25.6%),소속정당(22.6%)순

으로우선순위를삼았다.반면, 40대는

소속정당(29.5%)을우선으로꼽았고,

이어 인물 자질(28.9%), 정책 공약

(23.8%)순이었다.

50대와 60대이상에서는인물자질이

각각 33.8%, 32.8%로가장높았고, 이

어 소속 정당(24.3% 22.9%), 정책 공

약(22.3% 20.0%)순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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